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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K-바이오 랩허브 유치전 총력 대응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주요 협력기관 현장 방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7월 2일 인천 바이오 

기업인 위아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

과 만나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격려하고, 사업현황 점검

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로 방문한 ‘위아텍’은 남동산단에 위치한 국내 유일 GMP용 

세척기 전문 제작 업체로, 2014년 인천에 설립된 바이오 원부자재 중

소기업이다. 위아텍은 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전용 세척기 및 

멸균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으로, 셀트리온제약, 녹집자, LG생

명과학 등 국내 바이오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수구 송도동에 설립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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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위탁생산(CMO)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위탁생산에서 위탁개발(CDO), 위탁연구(CRO)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모더나와의 mRNA 백신 완제 위

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mRNA 백신 원료의약품(DS) 생산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 신약 개발 기업을 지

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운영과 연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셀트리온’은 2002년 설립 이후 CMO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Remsima), 트룩시마(Truxima), 허쥬마(Herzuma), 램시마SC(Remsima 

SC) 등의 항체 의약품을 차례로 선보이며 우수한 R&D 역량을 세계적

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개발한 렉

키로나가 글로벌 임상3상 탑라인(Top Line)1)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입

증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K-바이오 랩허브와 연계한 의약품 개발 및 투자, 스타트업 지원

을 위한 펀드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 

뉴딜 사업으로 ‘바이오 뉴딜’을 발표하고, 산·학·연·관의 협의

체인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

다. 또한 인천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작년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송도에 유치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

1) 투약 후 28일 간의 임상 결과 중 1차 유효성 결과, 주요 2차 유효성 결과, 안정성 결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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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화이트 바이오 육성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K-바이오 랩허

브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의 바이오산업의 관

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7일, K-바이오 랩허브 유치 협력을 위해 바이오산업 관계기

관과 「산·학·연·병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으며, 최근 박남춘 

시장은 송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인천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

회’에서 “기계적 지역 균형 논리가 아닌‘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

계적 수준의 바이오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인천에 K-바이오 랩허

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

는 바이오 기업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 또한 

바이오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 롤

모델로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

니다.


